
1 

 

Press Release 

 

Kukje Gallery 

 

Anselm Reyle 

안젤름 라일리 Anselm Reyle (독일 튀빈겡 생, 현 베를린 거주 및 작업, 1970- ) 

2013. 11. 28 - 12. 31 

국제갤러리 3관 (K3) 

기자간담회:  2013. 11. 28 (오전 11시), 국제갤러리 3관 – 작가 참석 및 공개 인터뷰 예정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독일출신 작가 안젤름 라일리

의 개인전 <What About Love>를 개최한다. 

이 전시명은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하트'

의 동명 히트곡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작

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어두운 전시장과 특정

한 작품들 위로 집중된 조명, 그리고 혼돈스

럽고 감각적인 요소들로 가득 찬 설치작업을 

통해 스펙터클과 상실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갤러리 바닥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는 설

치작품은 서울 인근에서 찾아낸 오래된 공업

용 부품이나 건축자재들, 그리고 작가의 베를

린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부서진 액자들과 이

미 많은 주목을 받은바 있는 네온 작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크 풍으로 쌓이고, 흩뿌

려진 이 설치작업은 순수한 물리적 요소들과 그것들이 떠올리는 후기 종말론적인 유비적 장면 사이

에서 강력한 분열을 일으킨다. 라일리는 아름다움과 동시대적 양식의 한계에 도전하는 형식적 추상

에 관해 탐구한다. 오브제와 행위를 수집하고 차용하는 라일리의 미학적 문법, 즉 오래된 캔버스나 

프레임, 철재의 파편과 네온 조각들의 더미, 그리고 강렬한 붓질 등은 이제 작가의 고유한 아이콘이 

되었다. <What About Love>전 에서 세심하게 배치된 이 오브제들은 동시대 사회와 대중문화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진부한 소재들을 차용할 뿐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 해내는 라일리의 작업방식

을 잘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특히 전시장 내에서 폐기물과 네온으로 이루어진 설치작품은 <Lazy Foils>이라 불리는 대형의 풍

성한 알루미늄 박(포일)으로 이루어진 작품(*보도자료 page. 4)과 완전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전

에 제작된 작가의 All Over Foil(전면포일 회화) 작품과 비교했을 때, 이 새로운 작업들은 포일의 표

면이 지닌 느낌보다는 화면의 구성과 느슨한 주름들, 그리고 감각적으로 휘감는듯한 느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전개방식은 세 번째 작품군인 <드리핑 페인팅>에서 보다 잘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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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작품들은 아크릴 물감을 채운 소화기를 사용해 밑칠을 한 표

면 위에 다시 다량의 래커와 물감을 잔뜩 부어 그린 것이다. 다량의 

물감과 그 칠에 가해진 힘 때문에 재료들은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

면서 예상치 못했던 환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는 전통적인 미

술 재료들을 매우 능숙하면서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작품에 고도로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나아가 이러

한 개념적 접근을 통해 작가는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허한 사건들을 추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재료의 물성을 더욱 감각

적으로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서 라일리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스

페인의 위대한 조각가 호르헤 데 오테이사에 대한 오마주로서 신작 

조각인 <Kutxa Hutsa(호르헤 데 오테이사를 위하여)>를 선보인다.  

(*우측 이미지 참조) 이 작품은 혁신적인 조각가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오테이사의 정신, 곧 

기득권세력과 그들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념에 대한 지지로서, 라일리의 작품세계에 내재한 저

항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나아가 조형적으로도 오테이사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강철(iron)을 이용

한 기하학적 추상조각을 색면 거울과 아크릴 글라스와 같은 기성 재료를 사용하여 동시대적인 관점

으로 재해석한 기념비적 조각을 제작했다.    

 

라일리는 팝과 ‘발견된 오브제’ 그리고 ‘키치’라고 불리는 일상적 사물들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가

치들을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이끌어낸다. 다양한 의미와 재료의 레이어들로 구현된 그의 총체적이

고 시각적인 어휘들은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낸 그만의 작업방식을 창조해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

은 주목을 받은바 있으며, 동시대의 주요한 작가로 회자되는 안젤름 라일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할 뿐 아니라 미술사를 재조명하고 그것에 관한 다양한 상투성들을 해체, 풍자한다.  

이번 국제갤러리 개인전 <What About Love>에서도 색과 빛, 그리고 ‘발견된 오브제’의 차용과 같

은 이슈들을 통해 조각과 회화를 아우르는 방대한 구성을 보여주며, 이는 작가만의 고유한 형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관객에게 제공한다. 설치미술에 대해 주요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온 라일리는 

이번 국제갤러리 K3 전시장에서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선보인 것 가운데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또한 소화기를 사용한 회화제작의 퍼포먼스적인 과정을 기록하며, 행위

의 과정이 작품으로 귀결되는 ‘과정 중심 예술’(process art)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관심을 작품으로 

보여줄 것이다. 국제갤러리는 이번 3관에서 선보이는 안젤름 라일리의 개인전을 통해 현대미술사에

서 귀추가 주목될만한 강력하고 역동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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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Anselm Reyle 

Photo: Michael Mann 

<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안젤름 라일리는 1970년 독일의 튀빙겐 (Tubingen)에서 태어났다. 아카데미 슈트가르트와 칼스루

에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베를린에 거주 및 작업 중이다. 라일리는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하는 주

류 미술계가 형상회화를 추구하며 학파를 형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시의 미술계의 시류를 벗어나 

바넷 뉴만, 엘스워스 켈리 등의 추상화가들의 작업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추상세계를 

확립해 왔다.  

대표 전시이력으로는 프랑스 그르노블 르 마가젱 국립현대미술관의 <울트라코어

(Ultracore)>(2013), 베를린 쉰켈 파빌론의 <도둑맞은 판타지(Stolen Fantasy)>(2012), 그리고 덴마크 

우셰이에 위치한 아르켄 근대미술관(2011), 벨기에 돈트-데넨스 미술관(2010), 독일 튀빙겐 쿤스트할

레(2009)에서의 전시 등이 있다. 이 밖에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런던 로얄 아카데미와 테이트 모던, 

이탈리아 베니스의 팔라쪼 그라시와 같은 유수한 기관의 전시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

다. 현재 그의 작품은 퐁피두센터, 아르켄 근대미술관과 같은 주요 미술관은 물론 다임러 크라이슬

러, 크리스찬 보로스, 프랑소와 피노, 루벨 패밀리 컬렉션 등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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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체의 특성상 별도의 이미지 편집이 요구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elm Reyle 

Untitled, 2013 

mixed media on canvas, acrylic glass 

252 x 201 x 28 cm 

Photo: Matthias Kolb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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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lm Reyle 

Untitled, 2013 

mixed media on canvas, acrylic glass 

252 x 201 x 28 cm 

Photo: Matthias Kolb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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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lm Reyle 

Untitled, 2013 

mixed media on canvas, acrylic glass 

300 x 200 x 25 cm 

Photo: Matthias Kolb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Courtesy of the artist  

 

 

 


